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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김해사립합성학교의 변천과 

지역사회의 조응

1) 고나은*

||| 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 |||

사립합성학교는 1908년 김해 지역 중심지인 김해읍에 설립되었다. 사립각종학교

인 합성학교가 1920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김해청년회가 이를 인

수, 경영하게 되었다. 김해지역 민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민의 후원 하

에 재정을 확보한 합성학교는 사회적･제도적인 사립학교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1924년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다. 1926년부터 김해교육분규사건으로 진통

을 겪었던 합성학교는 1928년 재단법인 인가신청을 했으며 1931년에 이르러서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재정난에 

부딪힌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았다.

일제시기 김해지역 조선인 교육을 담당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적･민족적･사상

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지역의 교육공간이자 지역 여론 형

성의 장으로 기능하였으며 지역민들은 단순히 계몽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조선적･
민족적･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였다. 이러한 합성학교

는 사회적 변화와 일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지역사회의 충돌과 균열 및 지역의 항일 

감정을 수용하고 또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동요하였다. 

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한 채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해나가

는 사립각종학교를 규제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하지만 사

립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은 이러한 일제의 압력 속에서도 수

* 동아대학교 강사(khye2@naver.com)



110  로컬리티 인문학 27

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공간을 매개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행

위자로 존재했으며 지역사회･식민사회 내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때로

는 대립･갈등하면서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교육과 그 공간은 일제의 많은 탄압을 받아 

주변화되거나 식민지 교육체제 내로 더욱 강하게 포섭되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조

선인 주도의 생명력 있는 교육행위는 지속되어 나가고 있었다.

주요어: 사립각종학교, 김해, 사립합성학교, 김해청년회, 지역사회

||| 차례차례차례 |||

1. 머리말

2. 사립합성학교의 설립 및 변천

3.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

4. 합성학교와 지역사회의 동요

5.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이 밀려들고 외세의 압력이 심해지자 조선 사회는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05년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

고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자 교육을 통한 민중의 각성과 

인재 양성이 국권 회복을 위한 급선무임을 깨달은 조선인들은 각종 강연

회나 학회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일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의 교육체제

를 식민지 교육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06년 각 학교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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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의 공포를 통한 법적 체계의 완성이 그것이다. 1908년에는 급증

하는 사립학교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령｣을 반포하고 사립학교의 

인가제를 실시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학교 제도

의 개편을 시도했으며 이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으로 나

타났다. 1911년 10월에는 ｢사립학교규칙｣도 공포하였다.1) 1915년 3월에

는 교과과정과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사립학교규칙

｣도 발포되었다. 이러한 일제 초기 교육 법제와 정책 구상의 기조는 초등

교육･실업교육의 강화와 사립학교의 행정적 관리 및 포섭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식민지 교육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었다. 이후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43

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당시의 식민 통치에 맞는 학제 개편을 추진

하였다.2) 개편을 거듭할수록 일제의 식민지 교육 통제는 보다 교묘한 형태

로 강화되어 나갔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조선인 교육을 체제에 편입시켜 

식민지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역민들은 일제의 교육 정책 아래 지역사회에 설립된 

관･공립학교, 사립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교육을 경험하였다. 

관･공립학교가 일제의 교육 정책에 편입되어 조선적 교육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반면 사립보통학교와 사립각종학교는 조선총독부가 설립

한 관･공립학교에 비해 조선적･민족적 교육3)을 펴는 자율적 공간 확보가 

1) 일제는 1906년 8월 27일 ｢보통학교령｣, ｢고등보통학교령｣, ｢사범학교령｣, ｢외국어학교
령｣과 각각의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
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 10쪽;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7~27쪽. 

2) 일제시기 식민지 교육 전반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정리는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사 연구
의 동향과 쟁점｣, 한국교육사학 Vol.28 No.1, 2006, 1~23쪽을 참고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의 비판과 조선의 민족저항적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초기 연
구에서 식민지 교육의 식민지적 근대성과 지역의 실증적 사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는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3) 조선적이고 민족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김창제, ｢學校選擇問題特輯, 學父兄諸位 各學校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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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였다.4) 그중에서도 “학교와 類한 사립의 각종 학교”로 분류되었던 

사립각종학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보통학교와 달리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제도 밖에 존재했으므로 교육과정이나 교원 자격 등의 제한에

서 비교적 자유로웠다.5) 하지만 식민지 교육 정책의 제도권 내에 포섭되지 

있지 않았으므로 제도 내의 학교와 엄격히 구분되어 진학･취업과 체계적

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립각종학교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지역 유지나 지역 공동체의 출자를 통해 설립･유

지되었다. 이러한 지역민의 지원과 호응을 바탕으로 민족적･사상적 교육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대적 교육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

는 일제시기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응해나간 조선인 교육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사립

각종학교를 다룬 관련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운동

사의 관점에서 사립각종학교를 살피고 있으나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거

業生諸君에게 이 號를 呈하노라｣, 東光 18, 1931 중 “朝鮮的 情緖와 感情을 訓育하는
데 있어서는 私立學校에 一日之長이 있다고 봅니다. … 私立에도 보내다가 결국에는 부
득이 公立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公立으로 간 뒤에 다른 성적은 물론 훨씬 나아졌으나 
오직 顯著한 缺點은 朝鮮말을 너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普通敎育은 國語를 중심
ㅠ삼고 國民敎育을 시키는데 있는 바 國語라 함은 즉 일본말을 가르치는 것이요 조선 말
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어, 조선역사 등을 
가르치는 조선인 교육을 의미한다. 즉 사립각종학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보된 민간교육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4)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
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85쪽.

5) “사립각종학교는 학교 제도 체계가 성립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교 제도상의 지위가 분명
하지 않은 학교를 총칭하는 용어로 지칭”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설립하지 않은 학
교, 조선교육령으로 정한 학교 제도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립
각종학교가 학교 제도 ‘밖’에 존재했다는 것은 “학교 제도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곧 사라질 학교이거나 제도로 편입될 학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土方苑子도 각종학교의 연구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학교를 중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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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6) 이는 사립각종학교의 연구가 교

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가 왕성하게 설립･운영되었던 한말~일제

초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례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점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 일제 초기 사립학교의 설립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근

대교육사를 구명한 연구가 주목된다. 근대 학교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살피

고 사립보통학교는 물론 사립각종학교의 전체적인 존재 양상을 학교 설립 

인가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교육 

정책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의 성격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

다.7) 다만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넘어 지역사

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아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식민지 시기의 교육 전반이나 사립학교의 존재 양상 및 그 성격을 조선

인의 교육행위와 식민지 사회의 변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

구도 있다.8) 이 연구들을 통해 일제시기 초･중등교육 전반을 살펴볼 수 있

어 근대 교육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사립학교가 보통

학교-지정학교-각종학교로 위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검토한 연구는 

사립각종학교의 제도적･사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6)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Ⅰ)｣, 교육연구 1, 1984;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Ⅱ)｣, 교육연구 3, 1986. 김성준, ｢경남 밀양 근대교육의 요람 정진학교 연
구｣, 국사관논총 23, 1991. 김형목,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
치｣, 1998;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을
사늑약 이전 경기지방 사립학교의 성격｣, 중앙사론 26, 2007. 김성학, ｢한말 강화지
역 사립보창학교의 등장과 성장｣, 한국교육사학｣ 36권 3호, 2013 등이 있다. 

7)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2009; 

｢1910년대 사립보통학교의 성격 연구｣, 한국교육사학 33-2, 2011; 사립학교의 기
원, 학이시습, 2015.

8)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
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미, ｢일제하 사립중등학교의 위계적 배
치｣, 한국교육사학 26-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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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 사립각종학교에 대한 연구

는 양적 부족에 따른 많은 연구 공백이 있다. 제도 전반을 고찰한 선행 연

구의 바탕 위에 후속 사례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사립각종학교의 성격을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공립학교에 비해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의 사례 연구는 당시 

지역사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민이 교육

적 경험을 통해 성장해나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학

교와 만나고, 활동하고, 때로는 교육을 매개로 갈등하기도 하면서 지역 교

육 환경을 형성･발전시켜 나갔던 모습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8년 설립되었다가 1938년 폐교된 김해지역 사립학교인 

김해사립합성학교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9) 이를 통해 근대 

사립학교의 제도적 변화와 그에 맞서 적응해나간 사립각종학교의 실제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과 김해지역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말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양상을 파악한 연구,10) 김해지역 사회단체･청년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합성학교 유지운동

에 주목한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11) 또 사립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제도의 변천 양상을 사립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을 통해 살펴본 연

구가 합성학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12) 

9) 한말~일제시기 김해지역에 존재한 사립합성학교는 해방 이후 김해대성국민학교(1945. 

09.24.)로 개칭하여 이어졌다가 1956년에 다시 김해합성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
금의 김해합성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김해합성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연
혁 참고(ghhapseong-p.gne.go.k).

10) 송준식,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교육사상연구 27-3, 2013, 

213~240쪽.

11)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19~288쪽. 송준식, ｢1920년대 김해지역 청년단체의 교육활동｣, 교육사상연구 
31-4, 2017, 127~153쪽. 

12)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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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합성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에 주

목하여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과 합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

제시기 김해지역사회의 동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말~1930년대 말

까지 김해 지역사회의 활동 공간이자 교육 경험의 장이었던 합성학교 사례

연구를 통해 주로 한말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사립학교 연구를 보완하고 식

민지 정책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나가는 사립학교의 모습을 구명할 것이

다. 아울러 김해의 중심지였던 김해읍에 위치했던 사립학교이므로 지역사

회 내 역동적인 교육 경험 및 활동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2. 사립합성학교의 설립 및 변천

한말 김해지역에서도 유일학교, 함영학교, 향명학교, 생림 조양의숙, 상

동 화명학교, 진영 중화학교, 녹산 녹명학교, 활천 일신학교, 명지 동명학

교 등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13) 김해사립합성학교는 김해군 답곡동

(현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립함영학교와 유일학교가 통합하여 

1909년 4월 10일 김해군 김해읍 북내동(현 서상동)에 설립되었다.14) 당시 

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49~199쪽.

13) 조선일보｢김해문화운동 약사｣, 1936.08.06. 5면 4단. 

14) 합성학교가 위치한 김해읍은 1907년 김해군의 우부･좌부･활천･칠산면에 해당한다. 

1914년 면구역이 변경되고 1918년 김해면이 되었다가 1931년 김해읍으로 승격하였
다. 1941년 일부 지명이 일본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1947년 현재의 동명과 유사한 
형태로 정착하였다. 김해군의 중심지였으며 그 중에서도 합성학교가 위치한 북내동(현 
서상동)은 일제시기에도 행정중심지로 군청･등기소･금융조합 등이 위치하였다. 1914

년 북내동으로 부르다가 1941년 대화정으로 변경, 1947년 서상동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 시로 승격하면서 회현동에 들어갔다. 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1991, 

73~85쪽. 사립합성학교는 현재의 김해 합성초등학교이며 현 위치는 경남 김해시 서상
동 172이다.



116  로컬리티 인문학 27

합성학교를 통합하여 설립 인가를 얻은 사람은 김해교회 장로 배성두(裵聖

斗)와 미국인 선교사 심익순(沈翊舜, W. E. Smith)으로 인가의 명의자는 배

성두, 학교장은 심익순이 각각 맡았다. 북내동에 교사(校舍)를 지어 4년제

의 고등과와 4년제의 보통과를 설치하였으며 김해 기독교도들의 출연(出

捐)으로 운영되었다.15) 남녀공학이었으며 1910년 당시 직원 4명, 학생 20

명, 경비 97,000원의 사립학교였다.16) 1916년 이후로 배순서(裵順瑞), 김

성철(金聲哲)이 학교장을 맡아 학교를 경영했으나 1920년 무렵에는 교회

의 세력과 더불어 합성학교의 운영도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 시기의 합성학교는 1908년 공포된 ｢사립학교령｣에 의해 제도 밖의 

교육공간인 사립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사립학교령에 의거하여 통합 설립

된 합성학교는 1911년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원 

자격, 재정 계획 등 강화된 인가 조건을 토대로 재인가를 받아야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다시 ｢개정 사립학교규칙｣이 제정, ‘법령으로 규정

된 이외의 교과과정을 덧붙일 수 없다’는 제재를 통해 종교교육을 금지하

였다. 이때 종교 계통의 사립학교는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속에서 민족적･사상적 교육을 해오

던 많은 사립각종학교들이 사라지거나 제도권 학교로 통합･흡수되어 나갔

다.17) 1910년 경남지역 사립각종학교는 총 99교(종교학교 17, 사립학교 

15)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16) 경남일보｢도내 각 학교 수｣, 1910.11.05. 당시(1910년) 김해지역의 사립학교는 합
성, 광동, 조양, 동명, 용연, 일신, 녹명, 중화, 합성의 9개교가 언급되고 있다. 학생 수나 
경비의 규모로 보았을 때 사립합성학교는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
에 속했다.

17) 1910년부터 1922년까지의 사립각종학교 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욱 뚜렷하
게 알 수 있다. 1910년도의 사립각종학교수는 2,085교였다가 ｢조선교육령｣, ｢사립학
교규칙｣ 등을 거치며 학교 수는 급속히 줄어들어 1916년에는 1910년의 절반 수준인 
969교만 남게 되었다. 1922년에는 653교로 더욱 줄어든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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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였으나 1914년이 되면 총 62교(종교학교 14, 사립학교 48)로 줄어드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18) 당시(1913년) 김해지역의 사립각종학교 수는 사

립학교 4개교, 종교학교 1개교만이 남아있었고 1922년에는 그마저도 1개

교가 줄어 사립학교 3개교(학생 180명), 종교학교 1개교(학생 369명)가 총

독부 조사에 집계되었다.1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

였던 합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920년 무렵이 되면 학

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족으로 결국 폐교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일시 

휴교하였다.

3･1운동 이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영향을 

받아 당시 김해사회에도 역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20) 1920년

대에 김해에서 설립, 활동한 사회단체들은 현재 확인되는 단체만 70여 단

체가 있었는데 그 중 설립시기가 빠르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한 단체 중 하나는 김해청년회였다.21) 1920년 1월에 단체를 쇄신한 김해

청년회는 사립합성학교가 재정난에 빠져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안타깝

게 여기고 그 해 4월 청년회원들의 주도로 합성학교유지회를 조직해 학교

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았다.22) 이때 학교유지실행위

1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 238~239쪽.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안내, 

1914, 20쪽.

19) 朝鮮總督府慶尙南道, 慶尙南道 道勢要覽 : 大正2年, 1913년, 164쪽. 慶尙南道廳, 道
勢一班 : 大正11年度, 1922, 22~24쪽. 1926년이 되면 김해의 사립학교는 2개소만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20)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쪽.

21) 김해청년회는 1911년 김해청년구락원(운동구락부)으로 결성되었다가 1920년 1월 김
해청년회로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김해청년회는 김해여자야학회, 사립합성학교 
인수･경영했으며 김해교육회, 김해체육회, 김해소년회, 진영청년회, 진영강습소, 광진
학교, 부인야학 등 당시 김해의 사회단체 및 사회활동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활발한 활
동을 폈던 김해의 중요한 청년단체이다. 송준식, ｢1920년대 김해지역 청년단체의 교육
활동｣, 교육사상연구 31-4, 2017, 129~136쪽.

22) 동아일보｢김해청년분발｣, 1920.04.19. 4면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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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배종철(裵鍾哲)이었으며 9명의 위원과 4명의 고문장이 선출되었

다.23) 회원의 재력에 따라 각자 매월 50전에서 30원까지 월연금(月捐金)을 

부담하여 매월 300원 이상의 수익금으로 학교를 우선 유지할 수 있게 되

면서 교실을 수리하고 교구와 도서를 구입했다. 

일련의 준비를 마친 후 같은 해 5월 10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당시 

재학생만 80여 명에 달했으며 매일 10여 명씩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24) 이후 교사 3명을 초빙하여 140여 명의 학

생을 가르쳤다.25) 하지만 회원의 갹출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합성학교유지회는 유지실행위원 10명을 선출하여 학

교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이들의 취지에 공감한 김

해농업계에서 정조(正租) 250석 수확의 토지(시가 5~6만 원 상당) 75%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성학교의 기본 재원으로 김해청년회에 양여하면서 합

성학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26)

이러한 김해청년회의 노력과 김해사회에 팽배한 교육열은 합성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해군 전체의 600여 지역인사들은 합

성학교의 유지에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김해사립고등보

통학교의 설립에 뜻을 모아 1920년 9월 6일 김해흥학계(興學契)를 창립하

였다.27) 이때 김해흥학계에 참여한 지역 유지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허발 

23) 위원은 김성철(金聲哲), 배병진(裵秉震), 인동철(印東哲), 배덕수(裵德秀), 배창환(裵昌
煥), 박태신(朴泰呻), 임학찬(任學讚), 이원(李園), 배신환(裵信煥)이었으며 고문장은 배인
환(裵仁煥), 박성수(朴盛秀), 구목회(具睦會), 박석권(朴錫權)이었다. 매일신보｢各支分
局通信欄: 김해 合成學校 확장｣, 1920.05.03. 4면 3단.

24) 매일신보｢各支分局通信欄: 金海合成校 開校, 校舍 狹小로 수용치 못한 학생 다수｣, 

1920.05.14. 4면 3단.

25) 동아일보｢합성학교 유지회｣, 1920.07.03. 4면 3단. 

26)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상)｣, 1926.09.22. 4면 4단.

27) 김해흥학계 창설 당시의 회원수가 1,600명이라는 보도도 있어 회원 수가 상이하다. 하
지만 김해군 전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에 힘쓰고자 하는 열의를 아는 데는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조선일보｢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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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박석권 2만 5천 원, 김일정 1만 원, 김덕재 5천 원, 박성수 4,500

원, 박수하 3천 원, 배동화 1,500원 등의 기부로 20만 원 이상의 재원을 얻

게 된 김해흥학계는 같은 해 11월 23일 합성학교유지회를 인수하였다. 이

듬해 3월 21일 김해교육회로 개칭, 전 설립자 배성두 씨의 명의를 취소하

고 허발, 김덕재, 박석권, 배인환, 김일정을 설립자로 하여 합성학교의 경

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때 명예교장은 허발이었다.28)

1922년부터는 건평 116평에 32,000원을 들여 2층 벽돌양옥의 교사(校

舍)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29) 이듬해 1923년 3월 완공되었다. 완공과 함

께 합성학교는 고등과를 확대 실시하였다. 1925년에는 명예교장의 직함을 

없애고 실무교장으로 양화석(梁華錫)이 취임하였고 이어서 1926년에는 윤

교중(尹敎重)이 교장이 되었다.30) 이 시기 합성학교는 6학급 학생 400여 

명, 연경비 8,000원의 규모였으며 학교 경영에 힘썼던 김해교육회의 임원

은 회장 허발, 총무 박석권, 회계 배수환 외 8명이었다.31)

사립합성학교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던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제2

차 조선교육령｣(1922.02.)을 공포하고 공･사립의 학교 체제를 법제화하여 

｢순회탐방 123 – 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 <3>｣, 1926.10.31. 4면 2단.

28)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29) 기존에 합성학교를 다룬 연구에서는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상)｣, 

1926.09.22. 4면 4단의 기사를 근거로 4만 원으로 220평에 학교 건물을 지었다고 언급
하고 있으나 동아일보｢김해고보 건축기공｣, 1922.09.07. 4면 3단., 조선일보 ｢지
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
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동아일보｢순회탐방 123 – 
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 <3>｣, 1926.10.31. 4면 2단 등 다수의 기사에서 건평은 
116평(혹은 120평), 건축비는 32,000원(혹은 28,400원)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
아 뒤에 제시한 기사가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0) 조선신문｢賀正, 사립합성학교｣, 1926.01.06. 4면 7단; ｢祝 博覽會 成功｣, 1926.07.21. 

5면 4단. 1929년에는 최철악이 합성학교 교장이었다. 조선시보｢合成學校昇格陳情｣, 

1929.06.06. 5면 9단.

31)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조선일보｢지
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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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투영된 민간의 교육열을 공립학교로 포섭하려 하였다.32) 반면 

정규학교에 준하는 지정학교의 형태로 제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여타의 사

립각종학교들은 학령불인정이라는 일제의 조치 아래 취업과 진학의 기회에

서 배제되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으로 상향된 사립 교원의 

자격조건 등 여러 규제, 일정 학력을 요구하는 근대적 유망 직종들의 등장 

등 여러 사회적･정책적 변화들이 1920년대에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서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지정학교로의 승격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립합성학교는 1924년에는 도당국에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칙 변경 신청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자 하였다.33) 이는 재정의 안정이 보장된 재단법인 여부가 정규학교인 사

립고등보통학교 인가 방침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34) 김해사립고등보통

학교의 설립은 김해교육회의 최종 목적이기도 했으므로 합성학교 관계자

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하여 고등보

통학교의 신설은 결국 유예되고 재단법인 사립합성학교의 추진에 더욱 박

차를 가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원할 학부형회가 조직되는 등 제반 

준비가 이루어져 나갔다.35) 그러던 중 1926년 3월 이후 김해교육회와 김

32) 공･사립체제의 확립은 1925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
사론 32집, 2010, 168쪽.

33)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수업연한은 주로 4년(혹은 3년)이었다. 1920년 보통학교규칙 개
정을 통해 6년제 보통학교가 생겼으며 합성학교는 이 법령에 의거 6년제 학제 개편 신
청 및 재단법인 인가 준비를 해나갔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182쪽.

34) ①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인 것, ② 교지 및 교
사 기타의 설비는 교육에 필요한 상당한 시설을 할 것, ③ 경상비는 10학급 편제시 약 4
만 4천 원, 5학급 편제시 약 2만 8천 원을 최저한도로 확보할 것 등의 엄격한 인가방침
이 발표되었다. 동아일보｢사립고보 인가방침｣, 1922.01.25. 사립지정학교로의 승격
에도 비슷한 요건의 구비가 필요했으나 재단법인 설립이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장규
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76쪽.

35) 조선일보｢공기긴장한 김해교육회 총회｣, 1925.03.16. 4면 1단. 조선일보｢합성교부
형회(父兄會)｣, 1925.06.09. 1면 7단. 동아일보｢학부형회 창립-김해사립합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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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립농업학교 기성회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1년여간의 김해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게 되었던 김해교육분규사건이 일어났다.36)

1927년 2월 이 사건이 겨우 마무리되자 합성학교의 경영 당국자인 허

발, 박석권, 배종철 등은 학교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립보통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37) 1928년 8월에는 재단법

인 인가신청을 경남도청에 제출하였으나,38) 1931년 3월 20일이 되어서야 

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졌다.39) 일제 당국이 ‘가급적 노력하여 속성을 기

하겠다’, ‘불원(不遠)간 허가되도록 하여주겠다’며 인가를 미루다가 합성학

교 측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한지는 8년, 정식으로 인가 신청을 한지는 

4년 만에 겨우 설립 허가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40) 이로써 사립합성학교

는 사립각종학교에서 김해사립합성보통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41)

하지만 정규학교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난 1932년 합성학교는 재정난에 

부딪혔다. 합성학교에 많은 정성과 지원을 쏟았던 김해의 유지 허발이 사

망한 후 계속된 경영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유일한 기본

1925.06.09. 3면 4단. 

36) 선행연구에서는 합성학교 유지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합성학교
를 유지하려고 했던 교육회만이 행위 주체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육회와 기
성회 양쪽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의 언론 보도에도 사용되었던 ‘김해교육분규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37) 동아일보｢법인으로 승격 될｣, 1927.02.22. 5면 6단. 조선일보｢김해합성학교를 재
단법인으로｣, 1927.02.23. 2면 4단.

38) 재단법인은 이미 설립하였으나 허가신청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학제도 4년제에서 
6년제로 승급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있다. 1924년부터 요청했던 학칙의 변경이 이 시기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학년 연장 진정｣, 1928.08.06. 4면 4단. 

39) 1927년 최초 신청한 이후 1930년까지 경남도당국은 법인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1931년에 겨우 인가가 이루어졌다. 동아일보｢김해합성학교 재단법인 신청｣, 

1928.12.06. 4면 1단. 동아일보｢합성학교 학예회｣, 1929.02.25. 4면 10단. 

40) 동아일보｢학년 연장 진정｣, 1928.08.06. 4면 4단. 조선일보｢경남교육계에서 중진
인 김해사립합성교｣, 1929.06.17. 4면 3단. -재단법인 관련.

41) 조선일보｢경남교육계에서 중진인 김해사립합성교｣, 1929.06.17. 4면 3단. 동아일
보｢김해합성교 보교로 승격｣, 193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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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 김해농업계 양여의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였는데 이로 인해 학교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42)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하여 허발의 아들 허만용에게 토지 약 50만 여 평(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연금을 제공받기도 했다.43) 

하지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과 사립학교 및 초등교육에 대한 지역사

회의 무관심이 맞물리면서 합성학교의 경영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 김해의 미취학아동수가 8,300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수적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역민의 방관이 이어지자 이를 우려하

면서 독지가나 지역 유지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44) 하지

만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김해의 유일한 사설교육기관으로 남아있

었던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45)

3.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

한말~일제초기 사립학교는 대체적으로 지역민들의 출자나 지역 유지들

의 기금 조성, 지역사회 공동 재산의 인계･양여 등을 통해 설립･유지되었

다. 사립보통학교나 각종학교가 개인 경영의 사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의 교육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한 교육 기관의 성격을 띠고 

42) 동아일보｢김해사립합성보교 재단기초가 위태｣, 1932.09.27. 3면 1단; ｢법인이사회
의 불성실 비난｣, 1932.09.27. 3면 1단.

43) 동아일보｢김해합성보교 기초 재차 확립｣, 1932.10.09. 3면 8단. 동아일보｢선친의 
유지를 봉행 합성교에 2만 원 제공｣, 1933.06.10. 3면 4단.

44) 조선일보｢합성학교 경영난 대책 수립이 급무｣, 1936.08.06. 4면 6단. 조선일보 
｢초등교육은 기근, 사학계는 소조낙막｣, 1936.08.06. 1936.08.06. 4면 4단. 조선일보 
｢독지가 출현 기대｣, 1936.08.06. 4면 8단.

45) 동아일보｢30년의 역사 깊은 김해 합성교 비운｣, 1938.03.01. 6면 8단. 동아일보｢합
성교 재산처분에 이사간 의견 백출｣, 1938.06.29. 3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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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46) 특히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적･사상적･지역

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 공간이었다. 

초기 민족적･종교적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사립합성학교는 1920년 

폐교의 위기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극복하고 사립각종학교로 탈바꿈하였

다. 지역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 유지의 보조, 지역 내 지식인의 참여

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합성학교는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교육 공동체이자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1931년 합성학교가 재단법인으로 변경, 사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음으로

써 식민지 교육제도 내의 정규학교로 승격하고 1938년 사실상의 폐교 수

순을 밟는 과정은 식민지 교육 체계의 지역사회 재편성 과정과도 조응해나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설립부터 폐교까지 합성학교라는 일제시기의 

사립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조선인 교육의 장으로 위치하고, 사회적･민족

적･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존재했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의 여러 움직임-화합･갈등･발전 등-을 투영해볼 수 있다. 

1) 사회단체 활동 공간

1920년대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각 사회 도처에서 일어났다. 김해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족적･사상적 기조를 가진 많은 사회단체들이 생겨나 

지역사회, 계급사회, 나아가 조선인 사회를 계몽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움

직임을 보였다. 여기서는 이 시기 합성학교를 사회운동 공간의 하나로 삼

았던 김해읍 주변 사회단체의 활동 내역을 통해 김해지역사회 내 합성학

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46)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5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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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0.05.28. 

20시 반
김해청년회

매일신보, 

1920.06.06. 

2
김해청년회 

제7회 정기총회
1922.01.21. 

19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2.01.28.

3
김해여자한빗회 
제2회 정기총회

1922.06.10. 
20시

김해여자한빗회
동아일보, 
1922.06.17. 

4
김해교육회 

임원회
1922.07.05.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2.07.15. 

5
김해여자청년회 

총회
1922.11.25. 

20시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2.12.03.

6
김해청년회 

총회
1923.07.22. 

15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3.08.03. 

7
김해교육회 
임시총회

1924.01.06.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4.01.12. 

8
김해청년회 

제14회 정기총회
1925.02.22. 

15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5.02.26. 

9
김해노농연합회 
제2회 정기총회

1925.03.08. 

10시
김해노농연합회

조선일보, 

1925.03.08. 

10
김해신진여자회 

창립총회
1925.04.02. 

14시
김해신진여자회

조선일보, 
1925.04.15. 

11
김해토요회 
정기총회

1925.06.27. 

15시
김해토요회

조선일보, 

1925.07.03.

12
재외유학생 간친회

(초대회)
1925.08.13. 

12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조선일보, 

1925.08.16.~17. 
동아일보, 

1925.08.18. 

13
김해노농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

1925.10.17. 
13시

김해노농연합회
조선일보, 
1925.10.21.

14
김해청년연맹 

발기회
1925.11.08. 

10시
김해청년연맹

조선일보, 

1925.11.12. 

15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5.11.20.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11.23.

16
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5.12.24. 

16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6.01.09. 

<표 1> 사회단체 총회 및 정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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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7
김해청년회 
집행위원회

1926.02.18.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6.02.28. 

18
김해체육회 
창립총회

1926.03.05. 김해, 박정곤, 박석권
조선일보, 
1926.03.15.

19
김해토요회 

통상회
1926.07.03. 김해토요회

조선일보 
1926.07.21.

20
제17회 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6.07.10. 

16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6.8.07. 

21
제3회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1926.08.15. 

10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6.08.04. 
동아일보, 
1926.08.21.

22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6.11.27.

/12.06. 

2시

김해체육회, 납릉회, 

재금단, 예술구락부, 

새빗단

조선일보, 
1926.12.08. 
동아일보, 
1926.12.13.

23
김해소년회 
임시총회

1926.12.12. 

11시
김해소년회

동아일보, 

1926.12.20. 

24
김해청년회 

제18회 정기총회
1927.02.20. 

14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2.24. 

25
김해여자한빗회 
제7회 정기총회

1927.02.27. 

20시
김해여자한빗회

동아일보, 

1927.03.03. 

26
김해청년회 

제19회 정기총회
1927.07.31. 

15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8.03.

27
김해사립합성학교 동창회 

제2회 정기총회
1927.08.15. 

13시
김해사립합성학교 동창회

동아일보, 

1927.08.19.

28
김해유학생회 

창립총회
1927.08.20. 

17시

김해청년회,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재일본동경유학생 구락부

동아일보, 

1927.08.23.

29
김해청년연맹 

제2회 임시총회
1927.08.20. 

13시
김해청년연맹

동아일보, 

1927.08.25. 

30
김해교육회 

제8회 정기총회
1928.04.18. 

14시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8.04.23. 
조선일보, 
1928.04.24.

31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환영회)
1928.08.15. 

10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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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김해지역 여러 사회단체가 합성학교를 무대로 활동한 내역이

다. 합성학교를 사회단체 활동 공간, 특히 정기총회 및 정기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경우를 정리하였다.47) 합성학교에서 정기총회 등 일련의 의결 활

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김해교육회, 김해토

요회, 김해노농연합회, 김해청년연맹, 재외김해유학생회, 김해소년회, 김

해체육회, 김해신진여자회, 김해여자한빗회, 김해여자친목회 등이 있었다. 

대체로 김해청년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들-김해교육회, 김해처년연맹, 김

해소년회, 김해체육회 등-이 많았으며 단체의 집행위원 등 임원이 중복되

는 경우가 많다. 최원호나 배종철, 인동철 등은 김해청년회는 물론 김해교

육회나 그밖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강연회의 연사로 활동하고 있

다.48) 김해청년회 자체도 재외김해유학생회나 그 밖의 여러 단체의 활동

47) 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여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보았다. 이어지
는 합성학교 내 활동내역들도 이와 같다. 

48) 김해청년회 활동가들의 이력은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32
재외유학생회 

제2회 정기총회
1928.08.11. 

13시
재외유학생회

동아일보, 
1928.08.16. 

33
김해야학협회 

창립총회
1928.08.17. 

14시
신간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08.22. 

34
김해여자야학회 

임시총회
1928.12.20.

김해여자야학회, 

근우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12.27. 

35
재외김해유학생 

정기총회
1929.08.15. 재외김해유학생회

조선일보, 
1929.08.16.

36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환영회)

1929.08.15. 

14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9.08.07., 08.21.

37 김해여자친목회 1935.08.22. 김해여자친목회
조선일보, 

1935.08.26.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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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선하거나 행사의 주최･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26년에는 김해체육회, 납릉회, 재금단, 예술구락부, 샛빗단의 5개 청

년단체가 해산, 김해청년회에 입회하였다. 이들의 입회에 따른 경과보고 및 

재편을 위해 합성학교 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49) 지역사회단체의 

이합집산과 강령의 결의, 목적의 설정 및 활동의 보고가 합성학교라는 지역 

공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운동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합성학교를 활동 공간으로 삼은 대부분의 사회단

체들은 김해청년회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0) 김해지

역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에 뛰

어들어 활동했던 김해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단발성이 아닌 정기

총회나 정기행사를 합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합성학교가 

김해청년회나 그 밖의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교육 공간

김해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강연회나 강습회를 개최하여 사회･민중계몽

이나 사회적 이념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목

록은 모두 합성학교에서 개최된 강연회 및 강습회들이다.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56~258쪽.

49) 조선일보｢5단체 풀어서 청년회에 가입｣, 1926.12.08. 동아일보｢청년운동의 통일｣, 

1926.12.13. 4면 6단.

50) 김해청년회는 1919년 3･1운동 이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되는 분위기에서 개편되어 김해지역의 사회･문화･청년운동을 이끌었다. 1920년대 초 
김해청년회는 식민지 당국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유산자와 무산자들
의 단결을 통해 교육･문화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계몽적 성격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
다. 그밖에 김해청년회의 활동 및 성격에 대한 부분은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
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24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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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동경학우회 강연
1920.07.11. 

14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0.07.01., 

07.13, 07.20.

2
김해여자청년회 

임시강연회
1922.07.04. 

20시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2.07.14. 

3
김해청년회 

강연회
1923.07.04.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3.07.12. 

4
북성회 
강연단

1923.08.10.
~11.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형평사 김해분사

동아일보, 
1923.08.18. 

5
김해여자야학회 
제4회 졸업식

1924.06.30. 

21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4.07.05. 

6
보천교 성토 

강연회
1925.02.07. 

14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02.06. 

동아일보, 

1925.02.09., 02.11.

7
김해청년회 
대강연회

1925.02.28. 
20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03.05.

8
김해신진여자회 

강연회
1925.05.09. 

15시
김해신진여자회

조선일보, 

1925.05.14.

9
김해여자야학회 
제5회 졸업식

1925.07.10. 

21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5.07.13. 

조선일보, 
1925.07.23. 

10 조선어대강습회
1925.08.10.

~28.

김해토요회, 김해교육회 
주최/

동아･조선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5.08.11. 
동아일보, 

1925.09.02. 

11 여자통속강연회
1926.02.28. 

19시 반
김해토요회

동아일보, 

1926.02.28.

12
제1회 

하기여자강습회
1926.07.22.

~30.

김해토요회 주최/ 

동아･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11. 

13
김해여자야학회 
제7회 졸업식

1927.03.22.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조선일보, 

1927.03.27. 

<표 2> 강연회 및 강습회 



일제시기 김해사립합성학교의 변천과 지역사회의 조응  129

1923년 7월 이전의 동경학우회 강연이나 김해청년회 강연회를 보면 연

제가 ‘가정교육’, ‘사회력과 개인의 활동’, ‘사회와 교육’, ‘현 제도의 사람 

낭비’ 등 사회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①, ③).51) 

그에 비해 1923년 8월 10일 북성회가 김해청년회의 후원 하에 김해에서 

개최한 강연의 연제는 사회 계몽적 주제를 비롯하여 ‘농민운동의 의의’, ‘무

51) 동아일보｢천오백의 청중 김해의 성황｣, 1920.07.13. 3면 11단.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4 여성해방강연회 1927.05.29.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7.06.01.

15 하기부인강습회
1927.08.01.

~14.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7.07.22. 

16
동경유학생학우회 

순회강연회
1927.07.18. 

20시 반

김해청년회, 
김해농민연맹, 

김해여자청년회 주최/ 

동아･중외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27.07.22.

17
김해유학생구락부 

순회강연회
1927.08.16. 

2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8.20.

18
김해여자야학회 
제8회 졸업식

1928.03.24.
김해청년동맹,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8.03.28.

19 하기상식대강좌 1928.07.22. ~ 신간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06.26. 

20
김해여자야학회 
제9회 졸업식

1929.03.23. 

20시
근우회 김해지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9.03.21.

21 하기한글대강좌
1929.09.01.

~07.
동아일보 김해지국

동아일보, 

1929.07.14., 08.30. 

22
김해부인재봉

강습회
1933.05.05.

~11.
동아일보 경남지국 주최/ 

씽거미싱회사 후원
동아일보, 
1933.05.16. 

23
염색･세탁법 

강습회
1934.05.02.

~03.
동아일보 김해지국

동아일보, 

1934.04.28.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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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년에 고함’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드러나는 것들이었다(<표 2>-④).52) 

이 시기 김해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청년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

을 미쳤으며 김해청년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25년이 되면 김해청년회도 

사회단체 협의체인 사회사정비판회에 참여하여 15개 사회단체의 연합인 

김해청년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김해청년회를 비롯한 7개의 단체들은 조선일보 김해지국의 후원 하에 

1925년 친일적 행보를 보이는 보천교를 성토하는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표 2>-⑥). ‘보천교도의 맹종은 멸망에 이른다’, ‘가경할 훔치교의 죄상’, 

‘보천교는 자멸의 적굴’, ‘장발기구차천자의 말로’ 등 강한 어조의 연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연사는 최원호, 인동철, 배창현, 박종원 등 김해청

년회의 활동가들이었다.53) 일본인 경관이 참석하여 강연회를 감시하고 보

천교박멸회 조직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많은 위협과 방해를 가했지만 합성

학교에 모인 김해지역민들은 민족적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김해지역사회에서는 여성 계몽과 교육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1925년 4월 남녀평등의 신사회 건설을 강령으로 걸고 창립한 김해신

진여자회는 남녀평등을 연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54) 김해여자청년회는 

1927년 5월 여성해방강연회를 열기도 했으며 빈대약과 모기약 등 일상생

활에 필요한 교양 강습을 위해 하기부인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55) 

1933~34년에는 동아일보 김해지국이 합성보통학교에서 재봉강습 및 염색

법･세탁법 강습회를 개강하여 부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표 2>-⑧, 

⑪, ⑫, ⑭, ⑮, ㉒, ㉓).56)

52) 동아일보｢김해에 북성강연 연사 무비중지｣, 1923.08.18. 4면 2단.

53) 조선일보｢김해에서도 훔치성토｣, 1925.02.06. 1면 5단.

54) 조선일보｢신진여자회｣, 1925.04.15. 1면 8단. 조선일보｢신진여자강연｣, 1925.05.14. 

1면 8단.

55) 동아일보｢김해여자강연회｣, 1927.06.01. 3면 3단. 동아일보｢빈대약과 모기약｣, 

1927.07.22. 3면 1단. 

56) 동아일보｢염색세탁 강습 김해지국 주최로｣, 1934.04.28. 3면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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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군의 각 공사립학교 교원 및 각 강습회 강사로 조직된 김해토요회에

서는 조선어 연구를 결의하고 김해교육회의 주최 하에 1925년 8월, 18일 

간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하였다(<표 2>-⑩).57) 1929년에는 동아일보 김해

지국이 7월에 하기 김해한글강좌를 열고자 했으나 경남도당국의 허가 지

체로 9월에 개강을 하는 일도 있었다(<표 2>-㉑).58) 합성학교라는 교육 공

간이 김해지역민의 교양 함양과 계몽의 공간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조선

적･민족적인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하

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성학교 교사를 빌려 쓰고 있었던 김해여자야학회의 각종 행사도 

합성학교에서 열렸다. 김해청년회의 경영으로 1920년부터 수업을 시작한 

김해여자야학회는 1924년부터는 합성학교의 강당이나 교실을 빌려 수업 

및 각종 행사를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59) 특히 매년 오후 9시에 열린 야학

회의 졸업식은 제도권 밖의 학교가 조선인의 교육열을 포섭하여 생명력 있

게 운영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아울러 합성학교라는 조선인의 교육 공간이 

의미있게 활용･유지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회 문화･체육 공간

김해지역 사회단체들의 사회운동과 계몽활동은 단체 내의 의사결정 활

동이나 지식인으로부터 지역민으로 향하는 하향식의 교육만을 지역운동의 

57) 조선일보｢토요회총회 조선어연구 결의｣, 1925.07.03. 1면 7단. 조선일보｢조선어
대강습회｣, 1925.08.11.

58) 동아일보｢김해한글강좌 개강일자 박두｣, 1929.07.14. 4면 7단. 동아일보｢김해한
글강좌 새로이 개최｣, 1929.08.30. 4면 3단. 

59) 동아일보｢金海女子夜學卒業｣, 1922.07.09. 4면 4단. 이때의 졸업식이 2회 졸업식인 
것으로 보아 1920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표 2>의 ⑤ 기사에
서부터 합성학교에서 졸업식을 거행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전에는 김해청년회관을 이용)

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즈음부터 합성학교라는 공간을 지역민들의 야학 교육에 이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밖의 변천과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의 갈등상황은 4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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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합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매개로 각 사회단체

들은 지역민의 문화적 계몽과 지역 내･지역 간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

사를 다채롭게 실시하였다.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학예품 전람회
1917.12.20.

~21.
사립합성학교

매일신보, 

1917.12.29.

2 활동사진 영사회
1924.06.13. 

20시
김해청년회 
활동사진대

시대일보, 

1924.06.20. 

3 김해음악회
1923.08.13. 

20시 반

김해청년회 
여자야학부 주최/

김해여자청년회 후원

동아일보, 

1923.08.18.

4 기근구제음악회
1924.12.08. 

19시 반

김해청년회 외 9단체 주최/

동아･시대일보 
김해지국 후원

시대일보 
1924.12.15. 

5 김해소년웅변대회
1925.01.01. 

12시

김해납릉회 주최/

동아일보 지국 외 
3개 단체 후원

동아일보, 

1925.01.16.

6 남녀학생가극무도회
1925.08.13. 

20시 반
재경김해유학생 학우회

조선일보, 

1925.08.17.

7 김해여자야학 학예회 1925.12.31.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6.01.06. 

8 제1회 학예회
1926.02.20. 

10시
사립합성학교(2층)

동아일보, 

1926.02.24. 

9 김해음악대연주회
1926.07.29. 

20시 반

재부산김해유학생회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6., 08.08.

동아일보, 
1926.08.02. 4면 10단

10 학예가극회
1926.12.26.

~27. 

20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조선일보, 

1926.12.19. 
동아일보, 

1927.01.31.

11
김해소년소녀 
현상동화대회

1927.06.10. 

20시
김해토요회

동아일보, 

1927.06.07.

<표 3>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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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음악회나 무도회, 가극회 등의 문화 행사가 합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문화행사들은 대체로 기금의 모금, 사회운동 경비의 보

충을 목적으로 주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들은 입장료가 

있거나 지역 유지들의 의연(義捐)이 따랐다. 경성기근구제회 동정금 마련

을 위한 기근구제음악회,60) 무산아동을 위한 노동야학 운영 경비 모금을 

위한 음악연주회,61) 재만동포구제금 모금을 위한 음악연주회,62) 노동야학

교 유지비 마련을 위한 코리안 재즈밴드 자선음악공연,63) 노동야학회 자

체에서 마련한 후원 음악무도회,64) 지방공익사업비 보조를 위한 음악대연

주회 등이 합성학교 대강당을 빌려 지역민과 마주하였던 것이다.65) 이러

60) 시대일보｢饑饉救濟音樂 同情金이 還至｣, 1924.12.15. 2면 1단.

61) 조선일보｢재영김해유학생의 음악연주대회｣, 1926.07.26. 4면 5단. 동아일보｢김
해음악연주 성황｣, 1926.08.02. 4면 10단. 조선일보｢재부김해학생 음악연주 성황｣, 

1926.08.08. 1면 9단.

62) 동아일보｢재만동포구제 음악연극대회｣, 1928.01.04. 3면 1단. 

63) 동아일보｢음악회 수입금｣, 1928.08.13. 3면 9단. 

64) 동아일보｢노동음악 성황 김해읍에서｣, 1928.08.28.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2
재만동포구제 
음악연극대회

1928.01.04. 
19시 반

김해청년동맹, 

김해농민연맹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재외김해학생학우회 후원

동아일보, 
1928.01.04. 

13
자선음악대 연주회 
(코리안재즈밴드)

1928.08.07. 

21시

김해농민연맹 주최/ 
김해청년동맹, 신간회 

김해지회 후원

동아일보, 

1928.08.13. 

14
노동야학회 

음악무도대연주회
1928.08.24. 

20시
김해노동야학회 동창회

동아일보, 

1928.08.28.

15
재단법인 설립 기념 

특별학예회
1929.02.24.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29.02.25. 

16 학예회 1930.02.14.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30.02.19.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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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행사는 늘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이 되어 수백명, 많게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를 통해 김해지역민의 문화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지역민에게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 현상동

화대회 등의 행사들도 계획하고 개최하였다.66) 본교 학생들의 학예를 뽐

내는 학예회 등 본교 자체 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65) 동아일보｢고향 위하여 유학생들의 활동｣, 1929.08.21. 4면 3단. 

66) 동아일보｢김해소년웅변 어린이의 기염｣, 1925.01.16. 3면 7단. 동아일보｢어린이 
소식｣, 1927.06.07. 3면 4단.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김해추계대운동회 1921.10.29. 김해사립합성학교
매일신보, 

1921.11.03. 

2 김해축구대회
1921.12.01. 

1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1.12.12.

3
김해합성학교 

대운동회
1923.10.20. 사립합성학교

조선일보, 

1923.11.10., 11.13.

4 김해시민대운동회
1925.05.03. 

11시

김해청년회･여자청년회 
주최/시대･동아･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5.05.07. 

5 김해개인정구대회 1925.05.17.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5.05.23.

6
제3회 

전김해축구대회
1925.08.02.

~03.
김해재경학우회

동아일보, 
1925.08.07. 

7 경남축구대회
1925.08.25.

~26.
김해샛빗단

조선일보, 

1925.08.13. 

동아일보, 
1925.09.02. 

8 남조선각희대회
1925.08.28.

~30.

김해노농연합회, 

김해청년회 주최/ 

동아･조선 김해지국

조선일보, 

1925.08.21.
동아일보, 

1925.09.04. 

<표 4> 체육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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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9
전(全) 김해육상경기 

선수권대회
1926.08.07.

~08.

김해체육회 주최/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5.

10 제4회 전 김해축구대회
1926.07.31.

~08.01.

재경김해학우회 주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9., 08.05.

11 경남소년축구대회
1926.08.02.

~03.
김해소년회

조선일보, 

1926.08.12.

12
제1회 

경남소년축구대회
1926.08.03.

~04.

김해소년회 주최/ 
김해청년회, 동아･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6. 

13 합성학교 하기훈육
1927.07.21.

~08.31.
김해합성학교

중외일보, 

1927.07.26.

14 김해육상경기대회
1926.08.07.

~08.
김해체육회

동아일보, 

1926.08.13. 

15 제2회 경남축구대회
1926.08.18.

~19.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김해지국
조선일보, 
1926.08.14. 

16 김해널대회
1928.01.14. 

13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8.02.04.

17 전군민춘기대운동회
1928.04.16. 

10시
김해청년동맹

조선일보, 

1928.04.08. 

동아일보, 
1928.04.19.

18 전김해축구대회 1928.07.28. 재경성김해유학생회
동아일보 
1928.07.12. 

19 남조선정구대회
1928.08.04.

~05.

김해청년동맹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28.07.12., 08.13. 

20 전김해축구대회 1929.01.03.
재외김해유학회 

경성지부
동아일보, 
1928.12.29. 

21 김해군민대운동회
1929.04.14. 

9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9.03.27. 

22
제6회 

전김해축구대회
1929.08.02.

~03. 9시
재외김해유학회 

경성지부
동아일보, 

1929.07.05.

23
제3회 

경남소년축구대회
1929.07.25.

~26.

김해소년회 주최/ 
김해청년동맹, 동아･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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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단체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체육 행사도 합성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되었다. 1926년 3월 5일에는 김해군의 체육 관련 단체가 부실함

을 지적하면서 김해체육회가 창립되기도 했는데 이때 체육회의 운동장소

는 합성학교 운동장이었다.67) 지역민들의 체력 증진 및 화합에 가장 효과

적인 이러한 체육 행사 및 활동은 춘계･추계 대운동회, 씨름대회, 축구대

회, 육상경기대회, 정구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려 지역민들의 축제의 장

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일본 경찰들의 

경계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1923년 10월 20일 사립합성학교에서 개최된 

대운동회는 일제 당국의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과 경계의 정도를 알 수 있

는 일례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김해합성학교 운동회 사건’으로 언

급된 이 사건은 추계대운동회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무궁화 삼천리’ 경기

67) 조선일보｢김해체육 창립｣, 1926.03.15. 4면 3단.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24
제3회 전김해야학회 

연합대운동회
1929.10.20. 

9시
김해농민연합회, 

김해노동야학회
조선일보, 

1929.10.08.

25 김해시민대운동회 1931.04.12.

김해농민연맹 청년부, 
김해청년동맹 주최/ 

조선･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31.03.31. 
조선일보, 
1931.04.08. 

26 제2회 남선정구대회
1931.08.22.

~23.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31.08.27.

27
김해합성학교 

승격기념 대운동회
1931.10.18.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31.10.19.

28 육상대운동회 1933.01.22.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33.10.26. 

29
제2회 

남조선정구대회
1935.07.21. 조선일보 김해지국

조선일보, 

1935.07.17.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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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김해경찰서가 문제 삼으면서 불거진 것이었다. 조선 전도를 먼저 완성

하는 팀이 이기는 이 경기가 종료된 후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 만세를 부른 

것이 원인이었다. 김해경찰서에서는 교사 노백용(盧百容), 이능식(李能植)

과 당시의 상황을 신문에 게재한 안효구, 최원호, 백기룡 등 총 5명을 체포

하여 이 경기가 조선독립을 의미하고 만세 선창이 독립만세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언론은 ‘실소하고 분노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일제

가 조선인의 행동거지와 언동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대하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 또한 조선인이 조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뿐인데 이러

한 운동경기까지 간섭하고 심문한다면 ‘조선 전체를 곧 독립당으로 간주하

여도 가능하지 아니한가’하고 반문하였다.68) 일반민중들도 운동경기를 보

고 조선독립으로 인식하여 조선인을 체포･구류하는 것은 일제 당국이 사

립학교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과민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69) ｢운동 만

세도 독립 만세?｣라는 기사의 대제목이 당시 조선인과 김해지역민들의 아

연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제는 제도권 밖의 지역사립학교를 식민지 교육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사립학교는 지역 유지 및 지식인･학교･학생･지역민의 

중층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조선인의 민족적 자율성이 확보되고 실현되

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무궁화 삼천리’라는 운동 종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립학교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은 사립학교에 조선적

이고 민족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 교육 공동체 내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역동적으

로 관철되어 나갔다. 반면 이러한 조선 교육의 역동성을 강하게 탄압하고

자 했던 일제 당국의 의도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장에 빠르게 퍼져나가 

조선인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68) 조선일보｢경찰당국의 과민한 신경｣, 1923.11.13. 1면 1단 사설.

69) 조선일보｢운동만세도 독립만세?｣, 1923.11.10. 3면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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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행사 및 지역민 수용 공간

사립합성학교는 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과 

접속하고 있었다. 먼저 본교 자체 행사들을 치러내는 공간이었다. 1920년 

5월 10일을 창립일인 사립합성학교의 창립기념식이 해마다 대강당 등 교

내에서 열렸으며 재학생들의 졸업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재의 사회 진출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사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던 합성교부형회의 

행사도 합성학교 내에서 개최되고 있다. 

행사 개최 날짜 주최 자료

1
김동성 군 만국기자대회 

부회장 당선축하식
1921.10.28. 

16시
동아일보 김해분국 주최/ 

김해청년회 후원
동아일보, 
1921.11.04.

2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기념 축하행사

1921.12.01. 

1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1.12.12.

3
형평사 김해분사 설립 

축하식
1923.08.11. 

9시
형평사 김해분사

동아일보, 

1923.08.18. 

5
김해사립합성학교 
제4회 창립기념식

1925.05.10. 
9시

본교
동아일보, 
1925.05.13. 

6 합성학교부형회
1925.06.06. 

9시
본교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5.06.09. 

8 제4회 졸업식
1927.03.22. 

10시
본교 대강당

동아일보, 
1927.03.27. 

10 김해새벗연합회 조직
1927.04.21. 

14시
김해소년단체

동아일보, 

1927.04.25.

11
합성학교 

임시학부형회
1928.02.15.

13시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28.02.19. 

13 소작관행 설명회
1928.10.06. 

10시
김해지주회

동아일보, 

1928.10.11.

<표 5> 기타 지역사회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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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남선농업지로 꼽히던 김해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으

므로 빈발하는 홍수에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다. 특히 1920년, 1925

년, 1933년, 1934년의 대홍수는 김해지역민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피해는 낙동강 하류부 지역에 특히 더 심해서 합성학교가 위치한 김

해읍보다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대홍수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나마 피해가 적은 김해읍의 합성학교와 극장 등은 

이재민의 수용처가 되었다.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에도 사립학

교는 구호 공간으로 지역민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합성학교 설립자인 허발의 학교장도 합성학교에서 치러졌다. 지역

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지역유

지이자 민간교육가의 장례가 합성학교장으로 거행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

이었다. 이렇게 ‘성대한’ 장의는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많

은 사람들이 영결식에 참석하였다고 한다.70) 지역사회 전체가 설립자의 

70) 동아일보｢김해의 은인 허발 씨 영면｣, 1931.06.15. 5면 3단. 조선일보｢김해의 교
육가 고 허발 장의 성대｣, 1931.07.08. 6면 4단. 

행사 개최 날짜 주최 자료

15
합성학교부형회 

창립총회
1930.04.23. 

10시
본교 강당

조선일보, 

1930.05.01. 

16
고 허발 장례식

(학교장)
1931.07.03. 

9시
김해교육회, 

김해합성학교
조선일보, 
1931.07.08.

17
제2회 졸업식

(재단법인 승격 후)
1933.03.18. 

10시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33.03.24. 

18 이재민 수용 1933.07.03.
동아일보, 

1933.07.03. 외

19 이재민 수용 1934.07.22. ~
동아일보, 

1934.07.23. 외

20 이재민 수용 1933.08.02. ~
조선일보,

1936.08.02. 외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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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를 김해의 손실이라 여기며 애도하는 모습에서 사립합성학교의 지역 

내 입지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합성학교와 지역사회의 동요71)

1) 형평사 김해분사와 지역민의 충돌

1923년 8월 11일 오전 9시 김해 사립합성학교에서는 지난 1일 형평사 

김해분사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창립축하식이 거행되었다. 김해청년회 회

원 안효구, 김해교육회 대표 인동철 등이 축하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김해

사회단체는 형평사원들의 신분 해방과 백정의 사회적 처우 개선에 적극 지

지하고 호응하였다.72) 

하지만 당시 김해지역사회는 형평사 분사의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

했다. 양반, 농민, 노동자 등 여러 계층의 지역민들이 형평사의 활동에 반

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감은 형평사 분사 설립을 원조한 김해

청년회와 김해교육회로도 향했다. 그러던 중 일본 동경에서 북성회 강연단

이 강연회를 위하여 김해에 도착하자 김해청년회와 형평사 분사는 이들의 

마중을 나가기로 하고 이 환영에 청년회와 천도교청년회 경영의 야학회 학

71) 김해에서 발생한 형평사 김해사건과 합성학교 유지 운동, 야학유지운동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 연구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대강은 모두 밝혀진 셈이다.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255쪽. 지호원,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4, 1995, 

152~161쪽.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형성사 사건과 합성학교 분규는 김해청년회를 주체
로 사건을 분석하고 있고 야학유지운동 역시 민족적인 민중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언급되
고 있어서 합성학교라는 행위 주체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합성학교를 하나의 
행위 주체로 두고 합성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김해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2) 동아일보｢형평김해분사 축하｣, 1923.08.18. 4면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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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동원하고자 했다. 일부 학생들이 청년회 간부들의 설득에도 불구하

고 백정들과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출영(出迎)을 거부하자 학생

들의 동원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북성회 강연 당일에 발생하

였다. 북성회는 김해청년회와 형평사의 후원하에 8월 10~11일 이틀간 합

성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에서 형평사원들과 함께 출영하는 

것을 거부한 학생들의 강연회 입장을 막았던 것이다.

김해의 한 농민이 고기를 사러 갔다가 형평사원과 언쟁이 붙는 등 지역

사회는 형평사 분사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진통을 겪는 중이었다. ① 백정

은 출입하는 강연회에 일반 학생들을 막은 일, ② 북성회 강연 당일 강연자

가 “농민은 백성만도 못하다”고 언급하여 방청객을 분개하게 한 일, ③ 지

역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합성학교를 형평사 분사 창립축하식에 빌려준 

일은 형평사에 반감을 갖고 있던 김해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키

는 도화선이 되었다.

분노한 지역민들은 1일에 행동 개시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가진 후 사발통

문을 돌리는 등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14~16일의 3일 간 무려 1만 

여 명에 가까운 농민과 노동자가 모였으며 이들은 형평사를 지원한 김해청

년회와 교육회, 합성학교를 공격해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해당 단체 관

계자와 형평사 간부의 집을 습격하여 모두 부수는 등 격렬하게 반감을 표

출하였다. 16일에는 공간을 제공한 합성학교까지 완전히 파괴할 목적으로 

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하였는데 일부의 지역민이 “우리의 자손을 가르치

고자 우리의 돈과 힘으로 건축한 것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무슨 시원할 

것이 있느냐”고 만류하여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73)

문제는 당국과 일본 경찰의 태도였다. 형평사 김해분사와 농민･노동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김해경찰서의 경찰들

73) 조선일보｢김해사건 후보 수천 군중이 연 3일은 소요｣, 1923.08.24. 3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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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불을 들고 군중을 따라다니며 방관만 했던 것이다. 이런 사태를 지켜

보던 김해의 지역 인사들은 경찰이 애매한 태도, 더 나아가서는 평복을 입

은 경찰이 폭동을 일으킨 쪽을 원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사태를 더 키웠

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노동자와 백정 간의 반감은 물론이지만 

지역민의 일본 경찰에 대한 반감도 높아져 김해사회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상황은 김해청년회가 책임이 있는 간부를 경질하고 적극적으로 무마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또한 16일 경찰이 소동을 일으킨 쪽의 일

부를 체포하고, 17일에는 면장이 양측을 중재하였으며, 18일 부산지방법

원에서 검사가 출장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

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은 ‘백정은 어디까지

나 같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져 지역사회의 균열과 동요를 가져오

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74) 합성학교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형평사 김해사

건이 촉발된 상징적인 장소이자 여론 형성의 장으로 인식되어 유리창이 깨

지는 등 공격을 당하거나 파괴의 위협을 겪었다. 형평사원들에 대한 전통

적인 사회관과 백정의 신분 해방이라는 근대적인 사회운동이 김해와 합성

학교라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충돌했던 것이다. 이렇듯 합성학교는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갈등의 현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교육 공간이

라는 공감을 얻으면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2) 김해교육분규사건

합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계해왔던 김해교육회가 창립 당시에 내세

74) 동아일보｢김해의 대분요｣, 1923.08.20. 3면 6단. 조선일보｢농민 천여 명이 작당｣, 

1923.08.21. 3면 1단. 조선일보｢김해의 계급적 대충돌, 원인은 형평사를 반대하여｣, 

1923.08.21. 3면 1단. 동아일보｢김해소요 상보 청년회 교육회 학교를 파괴｣, 

1923.08.22. 3면 1단. 동아일보｢김해소요 후보｣, 1923.08.23. 3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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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던 사업의 최종 목적은 김해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이었다. 1924년 김해

교육회의 총회에서는 3년제의 농림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

나 이듬해 3월에는 중등학교 및 기타의 학교 설립은 유예하고 현재의 합성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75) 

그러던 1926년 2월 김해의 대소 부르주아, 신구 면장, 면협의원, 도평의

원 및 기타 일제 당국과 가까운 인사들이 도 당국자와 교섭을 한 후 김해공

립농업학교 설치기성회를 조직하였다.76) 이는 김해공립농업학교 설치는 

김해교육회 재산을 기부하면 고려해보겠다는 경남 내무부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기성회 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를 은근히 드러내 보인 것

이지만 사실상 지역의 사립학교를 규제하고자 했던 당국의 의도가 여기에

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회 측에서는 경남 내무부장의 언급을 ‘유력한 답’이라고 여기고 

1926년 3월부터 합성학교의 폐지와 농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해나가기 시

작했다. 기성회의 요구는 김해교육계를 위하여 합성학교는 폐지하고 교육

회의 재산 13만 원 중 10만 원은 농교 기성에, 3만 원은 유치원 설립에 사

용하자는 것이었다.77)

같은 해 5월에는 합성학교 유지파인 교육회 측과 기성회 측의 갈등이 수

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해사회의 주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78) 경

75) 조선일보｢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76) 조선일보｢김해농교 기성회 제군에게｣, 1926.06.02. 1면 8단.

77) 동아일보｢주목의 초점이 되던 합동간담회도 결렬｣, 1926.10.17. 4면 1단. 

78) 김해공립농업학교 설립기성회 측은 경남도평의원이었던 김경진과 당초 김해교육회에 
합성학교 유지를 위한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던 교육회 회원 배인환, 배진환, 김덕
재, 구한회, 김일정 등이었다.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 

09.23. 4면 4단. 반면 김해교육회 측은 설립자인 허발과 박석권을 비롯하여 김해교육회
의 배종철, 배창현 최원호, 인동철 등이 있었다. 그밖에 농교 기성회에 반대하고 나선 이
들로 직접 거론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김해교육회 회원이었던 김해청년회원으로는 
배기홍, 이원, 배기순, 배기철, 안효규(안광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회는 김
해청년회와 성격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성학교를 설립하고 오랜 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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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자동맹, 마산기자단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조선일보에서도 이 갈등을 보도하면서 ‘김해에 농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3만 원만 있으면 김해에 농교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당국의 답

변 하에 합성학교를 폐교하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회 측에서는 같은 해 8월 김해청년회 제17회 정기총회에서 기성회 

측을 박멸하기로 뜻을 모으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 자체에서 민간 경영하는 경남 유일의 교육기관을 유지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면서 성명서를 공포하여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

다.79) 성명서에 드러난 교육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및 유지에 기여한 허발의 경우 1908년 김해군의 사립일신학교 취지서와 기독명덕여학
교 의연인 명단에, 1921년 5월 조선교육개선건의안 제출 발기인(박석권도 참여)에 이름
을 올렸으며 1925년에는 안희제와 더불어 경남유림대회에서 교육사업 공헌을 위한 재
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기도 하였을만큼 민족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大韓每日申報
｢慶南金海郡活川面私立日新學校趣旨書｣, 1908.12.13. 4면 3단. 大韓每日申報｢慶尙南
道金海郡 基督明德女학校義捐人시名｣, 1908.03.16. 4면 3단. 동아일보｢경남 유림의 
각성｣, 1925.02.18. 3면 3단. 

79) 동아일보｢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6.8.07. 4면 9단. 

성명서80)

김해사립합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설립한 잡종학교였으나 그간 

수많은 파란 곡절을 감수하여 전 관계자 악전고투의 결정으로 지금에 이르

기까지 그 재산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공립보통학교와 비례하여 추호의 손

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선사학의 중진(重鎭)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에 있어 

일부 불량분자는 3년제의 공립농업학교의 창립을 구실삼아 동교를 파괴하

려 함에 이르러 우리들은 이 우애없는 유감의 일이라 사료하는 동시에 성명

서를 발표하여 세인의 의혹을 풀고 우리들의 태도를 선명함.

1. 김해사립합성학교의 재산을 이동 또는 변동하여 3년제의 공립농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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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수의 지역 인사 및 사회단체들은 교육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

면서 합성학교의 유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기성회 측의 인사들이 1920년 

합성학교의 설립 당시 설립기본금의 출연을 승낙만 하고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 처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81) 합성학교 졸업생 동창회에서도 

80) 동아일보｢합성교폐지는 허전-고보기금을 충용｣, 1926.08.10. 4면 2단. 조선일보 ｢농
교문제와 합성교 태도｣, 1926.08.10. 2면 1단.

81) 김해청년회의 배종철은 언론의 지면을 빌려 기성회 측의 활동을 ‘가소로운 일’로 표현
하면서 ‘합성학교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죽을 지경이면서, 아니 합성교의 10만 재산을 

설립비에 충당함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후 합성학교의 유

지발전에 한층 노력하기를 기함

이유

1. 4백 명 보통교육이 150명 실업교육에 불하하며

1. 사립합성학교의 파멸은 김해인사의 치욕일 뿐 아니라 조선인 사회의 치

욕인 것.

1. 사립합성학교의 재산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공립농업학교 기성자금은 다

방면으로 구득할 수 있는 것.

(가) 반동분자가 합성학교를 위하여 유지비로서 출연을 승낙한 그 금액을 

수합(收合)하더라도 농교기성금은 충분한 것

(나) 김해 13면에 3만 원 분단(分担)은 용이한 것

1. 김해는 경남에 있어 실업학교 후보지인 것은 도당국이 승낙하는 바이라 

하필 합성학교를 희생하지 않더라도 하동 울산의 예에 의하여 실업학교 

설립은 용이한 것.

대정15년(1926년) 8월 

김해사립합성학교 설립자 허발, 박석권

김해사립합성학교 경영자 

김해교육회 중역회･간사회･평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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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를 ‘극력 원조’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지를 선언했으

며,82) 김해의 각 사회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합성학교를 절대로 옹호하며 

김해공립농업학교의 창설비는 김해 13면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

혔다.83) 

언론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기성회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1926

년 9월의 한 사설에서는 이 교육분규사건을 관공리와 일부의 부호가 한 편

이 된 기성회파와 합성학교 관련자･김해교육회 및 기타 민간단체가 한 편

이 된 교육회파의 대립으로 보고 일종의 민간과 관변의 세력전으로 정의하

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이고 대등한 관민의 세력전이라기보다

는 ‘관력이 민간사업을 유린(蹂躪)’하는 관변의 횡포라고 하면서 ‘조선에 

흔히 있는 관력의 만능주의로 민간의 성의 있는 사업을 싫어하고 압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해지역의 귀

한 노력이 김해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84) 조선인 사회･지역사회를 견인하는 사립합성학교의 유지가 ‘김

이용하자고 떠들고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합성교가 재정이 군졸해서 폐교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선전한다니 자가당착도 분수가 없는 일이요. 우스워서 허리가 아플 지경이
다.’라고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골계의 농교기성회｣, 1926.09.17. 4면 
5단. 동 단체의 최원호 역시 ‘출연만 승낙하고 1전 현금을 내지 않는 회원’인 기성회 측 
인물들을 비꼬고 기성회 측의 행동을 악희(惡戲), 수작(酬酌) 등으로 표현하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82) 조선일보｢김해합성교 동창회 결의｣, 1926.08.22. 2면 10단. 

83) 교육회 측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김해 사회단체는 김해토요회, 김해제사회, 김해
농민연맹, 김해청년연맹, 김해납릉회, 김해영명계, 김해형평사, 김해형평사청년회, 김
해체육회, 김해청년회, 김해의용단, 김해여자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여자한빗회, 사
립합성학교 동창회, 김해새빗단, 김해재금단 등이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소극적 
표명｣으로 1. 김해교육회 또는 합성학교 재산으로서 공립농업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소
위 공립농업학교 기성회에 대해서는 그 기성방침이 원시 오산인 것과 그 성취에 절대불
가능한 것을 지시하여 반성이 없을 때에는 그 해체에 노력할 일, 1, 김해교육회와 합성
학교를 중상하는 언론기관을 발견 즉시 비매동맹을 실시할 일, 1. 관공리직에 있는 자
로서 직접 간접교활한 언사와 탈선적 행동을 감행하는 자에 한하여는 그 감독관청에 경
고할 일 등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일보 
｢합성학교를 절대로 옹호｣, 1926.09.21. 4면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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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의 명예’와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회에서도 사립합성학

교의 파멸은 ‘김해인사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치욕’이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85) 

이렇듯 교육분규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합성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

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할만한 합성학교’, ‘18년 

성상의 역사가 있는 우리 조선인의 힘의 결정이며 꽃 같은 자랑거리’, ‘남

선사학의 웅(雄)’, ‘우리의 자랑거리’,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지극히 필

요한 교육기관’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자랑이자, 공

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해 나갔던 것이다.

이 교육분규사건에 쏠린 김해지역민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각 가정과 

아이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 교육회와 기성회의 분규로 한 가정에서 기성

회파인 아버지와 교육회파인 아들이 갈등을 벌인다는 일화가 떠돌았으며 

아이들은 이 사건을 동요로 만들어 부르며 놀았던 것이다. 노래 가사는 다

음과 같다.86) 

교육회원 용감해 기성회 벌벌 떤다 

천하무적 교육회 범과 같이 뛰논다 

하하하 저 기성회 봐 고양이 앞에 쥐걸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성학교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

고 있었다. 김해교육회는 1926년 10월 14일 총회를 개최하고 경남 각 지

역의 사회단체를 총동원하고자 했는데 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일제 당국은 

84) 동아일보｢김해의 교육분규사건｣, 1926.09.23. 1면 1단 사설. 

85)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86) 동아일보｢분규로 생긴 동요｣, 1926.10.17. 4면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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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을 내세우며 교육회측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에 간부들은 명

칭을 변경하여 합성학교에서 교육회와 기성회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3

천 여 명의 군중 앞에서 김해군 13면이 농교 설립 비용을 갹출하자는 타협

안을 제시하였다.87) 하지만 이조차 기성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간담회는 

끝내 결렬되었으며 교육회 측의 지역 인사와 일반 민중들의 분노와 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농민 5백여 명도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순회시위하면서 도

당국과 기성회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민인호 김해군수는 ‘타협에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

다’고 말하면서도 ‘사립인 합성학교를 졸업해보아야 면서기, 군고원도 하

나 얻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근히 기성회에 가담한 태도를 드러냈으며 

우근(羽根) 김해경찰서장은 자신들이 ‘어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방관자적

이고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였다.88) 

이렇듯 방관적이던 도 당국이 10월 말부터 태도를 바꾸었다. 합성학교

를 둘러싼 김해교육분규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도청 학무과가 교육회의 금

고와 문고를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11월 4일에는 김해합성학교 설

립자인 허발과 박석권 두 사람을 불러들여 ‘이번 기회에 합성학교의 재산

으로 농업학교를 설립하면 명칭은 합성농업학교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위협을 가했다.89) 

기성회 옹호를 노골적으로 피력한 것인데 이는 결국 지역사립학교를 규제

하고 일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립각종학교를 식민지 학교 체제에 포섭하

려는 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해교육분규사건은 분규가 일어난지 약 1년 만인 1927년에 와서

야 김해군수 민인호의 중개로 학교 건물을 교환하는 조건에 양측이 동의하

87) 동아일보｢총회금지로 합동간담회｣, 1926.10.16. 4면 2단.

88) 동아일보｢주목의 초점이 되던 합동간담회도 결렬｣, 1926.10.17. 4면 1단.

89) 동아일보｢합성교설립자에게 폐지론을 역설｣, 1926.11.08. 4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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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합성학교 교사(校舍)를 설립 예정인 공립농업학

교에 기증하고 합성학교가 사용할 건물은 기성회측에서 신축하여 제공하

기로 한 것이다.90) 도당국이 1월 18일 교육회의 금고 봉쇄도 해제함으로

써 김해사회를 긴장시켰던 분규는 종료되었다. 하지만 1928년 1월 19일

이 되면 합성학교가 완전히 기존 건물을 비우게 되었으며 지역민에게 열린 

교육 공간이었던 2층 벽돌양옥의 합성학교는 공립농업학교가 되고 말았

다.91) 김해교육분규사건의 타협과 종료가 일제의 압력 하에 합성학교의 

희생을 담보함으로써 가능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일제의 통제와 지역사회의 동요

1929년 11월 광주에서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소식을 접한 김해지역의 학생

들에게서도 만세시위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1930년 1월 25일 김해공립농

업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경찰에게 감시를 받게 된 것이

다.92) 하지만 일제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시위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나갔

으며 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수업을 마친 후 모인 김해농교 학생 2백 여 

명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김해경찰서는 경찰들을 총동원하

여 학생들을 겨우 진압하고 70여 명을 검거하였다.93) 

일제 당국은 김해농교의 만세 사건으로 주변의 공립보통학교와 사립합

성학교가 동요할 것을 염려하여 경계를 강화하던 중 2월 3일 김해보통학

90) 동아일보｢교환조건으로 합성교사만 인도｣, 1927.01.27. 4면 3단. 조선일보｢농교
문제 마침내 해결｣, 1927.02.01. 2면 9단.

91) 동아일보｢김해합성교사 이전｣, 1928.01.24. 4면 8단.

92) 조선일보｢김해공보교도 시위 계획 발칵｣, 1930.01.25. 2면 4단. 

93) 조선일보｢김해농교학생 2백여 명 시위만세｣, 1930.02.03. 2면 1단; ｢김해학생만세
로 70명 검거｣, 1930.02.04. 2면 5단. 동아일보｢70명을 현장에서 검거｣, 1930.02.04. 

2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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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여학생들의 만세시위를 계획 단계에서 검거하였다.94)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져 4일에는 농교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하교길에서 합성학교 앞으로 모이는 공보교 및 합

성학교 학생들을 미리 경계 중이던 일본 경찰이 해산시키고 일부를 검거하

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 검거된 합성학교 학생은 연말종, 이말명

(이말복), 박용근 등 3명이었다.95) 이때 함께 검거된 농교 학생들은 보름 

여 만에 풀려났으나 합성학교의 이말복은 2월 24일까지 구류되어 있었

다.96) 

같은 시기 김해에는 격문사건도 발생하였다. 1930년 1월 24일 밤 광주

학생항일운동과 관련한 격문이 합성학교와 농교 및 공보교 교실과 시내 곳

곳에 뿌려졌던 것이다. 이것이 제1차 김해격문사건이다. 학교의 교실 책상

에 격문이 배포되어 있었던 것은 김해지역 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공분을 실제적 저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를 발견한 

김해경찰서에서는 김해의 주요 인사들을 샅샅히 수색하였다.97) 학생 사건

을 통해 지역사회의 반일 분위기와 저항적 경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 경찰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김해청년동맹의 김미동, 김차봉과 신간회 

김해지부의 최여봉으로 수사망을 좁혀갔으며 최종적으로 김차봉을 지목하

여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 송치하였다.98)

94) 동아일보｢김해보교 여생도 만세계획 발각｣, 1930.02.05. 2면 9단. 조선일보｢김해
공보교 만세계획으로 여학생 다수 피검｣, 1930.02.05. 2면 8단.

95) 조선일보｢김해농교생 우복 만세고창｣, 1930.02.07. 2면 1단. 김해양교생 동요 9명 
우복검거｣, 1930.02.06. 2면 11단. 

96) 조선일보｢김해 합성교생 아직도 취조 중｣, 1930.02.24. 2면 2단. 

97) 동아일보｢김해에서도 20명을 검거｣, 1930.01.26. 2면 7단. 조선일보｢김해에도 
격문 학교와 가로에｣, 1930.01.27. 2면 1단. 조선일보｢김해격문사건으로 청소년 20

여 검거｣, 1930.01.28. 2면 3단. 동아일보｢김해서에서 20여 명 검거｣, 1930.01.30. 

7면 1단.

98) 조선일보｢김해격문사건으로 청맹원만 계속 취조｣, 1930.02.01. 2면 1단. 조선일보 
｢김해격문범 부산 이송｣, 1930 02.06. 2면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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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제 당국의 강력한 검거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해에서는 2월 20

일 제2차 대규모 격문사건이 일어났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음각으로 새

긴 글자가 새겨진 수천장의 격문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때도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김해읍 곳곳에서 격문이 발견되었다. 이에 지

역사회가 동요하자 경찰은 ‘허둥지둥 대활동’을 하며 청소년만 해도 20여 

명을 검거하는 등 강압적인 가택수사와 취조를 이어갔다. 청소년의 부모들

은 당황하며 공포를 느꼈으며 김해지역의 분위기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

다.99) 이런 상황에서 제2차 격문사건 당시 배포되었던 격문이 24일 다시 

한번 김해의 주택가와 시장 일대에 뿌려지는 제3차 김해격문사건이 발생하

였다.100) 김해격문사건의 혐의자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고 형

(刑)을 언도받았는데 이때 법정 안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혼잡’을 이룰 

정도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나가던 제도 밖 

민간교육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김해지역 민간교육에 대한 규

제와 간섭은 192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합성학교 교사를 

빌려 쓰던 김해여자야학교도 이 시기 일제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일제가 

‘경영자가 불온’하고 ‘교원에 불온분자가 혼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해여

자야학회의 폐쇄를 명령하였던 것이다.101) 김해여자야학회는 김해청년동

맹에서 경영하던 것을 1928년 6월 신간회 김해지회가 받아 경영하게 되었

99) 조선일보｢김해읍 전 시가 또 다시 격문 배포｣, 1930.02.24. 2면 1단. 조선일보｢김
해 재차 격문 검거는 의연 계속｣, 1930.02.26. 2면 1단. 조선일보｢경남 김해군에 또 
인쇄한 격문｣, 1930.02.26. 2면 11단. 동아일보｢김해에 격문 20여 명 검거｣, 

1930.02.26. 2면 9단.

100) 조선일보｢경남 김해군 내 제3차 격문살포｣, 1930.02.28. 3면 6단. 동아일보｢김
해시내에 제3차 격문｣, 1930.03.02. 7면 5단. 동아일보｢김해시내에 제3차 격문｣, 

1930.03.03. 9면 5단.

101) 동아일보｢10년의 역사가 있는 여자야학을 금지｣, 1928.08.03. 4면 7단. 동아일보
｢여자야학회 폐쇄를 명령｣, 1928.11.03. 4면 2단. 조선일보｢김해 신간지회 경영의 
여자야학 불허가｣, 1928.11.06. 3면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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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일제 당국이 이 신간회 김해지회를 ‘불온한 단체’로 간주했던 것이

다.102) 이에 야학회 측은 경영단체를 김해야학협회로 변경하고, 불온하다

고 지적된 강사까지 교체하면서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

다.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학무당국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야학의 

허가를 미뤄 개학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김해의 지역사회

는 ‘당국의 간섭이 너무 무리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처사가 ‘조선인 교

육운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04)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김해여자야학회는 근우회 김해지회에 인수되어 지역 내 조선인 여학

생들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105)

조선인 사회의 민간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도 내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교육기관’을 통제하고자 했던 일제는 결국 1929년 2월 19일 부령 제

13호로 사립학교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포하였다.106) 소위 ｢사립학교취체

령｣으로 불리는 이 개정은 ‘사립학교 유사기관들을 국가의 법규에 두고 적

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에서 이루어졌다. 사립각종학교가 실제 제도 

내의 학교와 같은 형태의 교육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제도 밖에 

있어 일제 당국이 ‘적당한 지도감독을 가할 수 없는 행정상의 결함을 보충’

하려는 취지의 개정이라는 것이었다.107)

102) 동아일보｢여러가지 구실로 야학 허가를 천연｣, 1928.09.30. 4면 8단.

103) 동아일보｢야학협회 설치｣, 1928.08.16. 4면 4단. 동아일보｢학부형이 책임지고 
지사에 재차 진정｣, 1928.11.09. 4면 3단. 동아일보｢요구대로 강사변경 그래도 여
전히 불허｣, 1928.12.04. 4면 6단. 

104) 동아일보｢요구대로 강사변경 그래도 여전히 불허｣, 1928.12.04. 4면 6단. 동아일
보｢경영자 변경 11일부터 개학 김해여자야학｣, 1929.01.17. 

105) 동아일보｢경영자 변경 11일부터 개학 김해여자야학｣, 1929.01.17. 조선일보｢김
해근우위원회｣, 1929.04.23. 4면 5단.

106) 매일신보｢私立學校規則 一部改正發布｣, 1929.02.19. 1면 4단. ‘조선총독부령 제13

호 사립학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소화4년 2월 19일 제16조 2 감독관청에서 
학교의 사업을 위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때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고하여 본령의 규정
에 의하게 하며 또는 이를 금지할 것. 제20조 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11조 
내지 제16조의 2로 개정함. 부칙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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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취체령을 발포한 이후 일제의 사립각종학교 규제는 더욱 노골

적으로 이루어졌다. 취체령을 발포한지 3개월 뒤인 1929년 5월, 김해여자

야학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반환하고 인가를 거부했던 것이다.108) 같은 

상황에 처했던 김해노동야학회와 함께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

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국은 1930년 9월 

두 야학 모두에 일시 폐쇄명령을 내렸다.109) 

김해여자야학회는 당국의 폐쇄명령에도 수업을 계속해나가면서 극력 

저항하였다.110) 당국이 출동하여 강제폐쇄를 단행하기까지 했지만 폐쇄 

명령에 불복하고 야학 유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111) 하지만 당

국과 야학회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 

11월 24일에는 ｢노동자･농민 무산시민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이 김해 시

내에 수천 장 살포되었다.112) 김해지역민의 교육을 10년여 간 담당해왔던 

중요한 기관인 김해농민야학회와 김해여자야학회의 강압적 폐쇄 압박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다. 

107) 이때 경남의 사립각종학교 보통교육기관은 총 51개소가 있었다. 매일신보｢사립학
교 유사기관 금후 감독지도｣, 1929.02.19. 1면 4단. 

108) 동아일보｢김해 2개 야학 허가청원 반환｣, 1929.06.12. 4면 7단. 

109) 조선일보｢김해노야 폐쇄명령으로 시민대회 개최｣, 1929.08.25. 4면 5단. 조선일
보｢김해노야문제로 개최하려던 시민대회 금지｣, 1929.08.27. 4면 5단. 동아일보 
｢경남도지사 명의로 양 야학에 폐쇄명령｣, 1930.09.20. 3면 1단.

110) 김해여자야학회와 김해양야학회의 1930년 야학유지운동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에 대
해서는 지호원,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4, 1995, 152~161

쪽 참고.

111) 조선일보｢김해노동야학 강제폐쇄 단행｣, 1930.12.09. 6면 5단.

112) 이 격문사건으로 김해농민연맹 간부 허성도와 김해청년동맹 구왕삼이 취조를 받았으
며 이후 허성도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와 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
다. 동아일보｢남녀야학교와 무산시민에 격｣, 1930.12.09. 3면 1단. 조선일보｢격
문살포한 청년 2명을 송국｣, 1930.12.19. 7면 3단. 동아일보｢김해야학폐쇄로 생긴 
격문범인 송국｣, 1930.12.20. 3면 7단. 동아일보｢김해농민야학사건 징역 10월 구
형｣, 1931.02.28. 2면 9단. 조선일보｢김해여자야학 허성도 사건 공판｣, 1931.02.28. 

6면 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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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월 8일 김해여자야학교는 결국 해산을 당해 폐쇄의 수순을 

밟았다. 야학교의 선생과 간부의 대부분이 야학격문사건으로 취조를 받고 

있었던데다가 10년 동안 공간을 내어주던 합성학교가 돌연 교실 제공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야학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립학

교취체령 하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학교의 유지를 궁리하

던 합성학교로서는 일제 당국의 압박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18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학교에서 

향학열을 불태워왔던 김해여자야학회는 통곡 속에 폐쇄되었다.113) 주간의 

사립학교 운영과 야간의 야학회 경영으로 김해지역 조선적･민족적 민간교

육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합성학교는 이제 사립합성보통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합성학교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5. 맺음말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의 교육체제를 식민지 교육체제로 재편하

고자 시도하였다. 1906년 ｢보통학교령｣, ｢고등학교령｣, ｢사범학교령｣, ｢
외국어학교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만

들었으며 조선의 완전히 병합한 1911년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과 ｢사립

학교규칙｣도 제정하였다.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으로 교과과정과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일제는 이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가시화할 수 있었다.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1929년에

는 조선총독부령 제3호로 공포된 소위 ｢사립학교취체령｣을, 1938년 ｢제3

차 조선교육령｣,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식민지 교육 

113) 동아일보｢사제가 1실에서 통곡 비창한 해산 선언｣, 1930.12.11. 3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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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식민지 교육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립

각종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을 위한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수행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의 역할을 했으므로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더욱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김해 지역의 중심지인 김해읍에 위치했던 사립합성학교는 1908년 설립

되었다. 사립각종학교로 1920년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합성학교가 경영난

을 이유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김해지역의 사회단체였던 김해청년회가 합

성학교를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 김해지역 민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

한 지역의 많은 인사들의 노력과 기부를 통해 든든한 재정을 확보한 합성

학교는 사회적･제도적인 사립학교 차별 대우 및 규제에서 나고자 1924년

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다. 1926년부터 1년 여 간 이어진 김해교

육분규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던 합성학교는 1928년 재단법인 인가신청을 

했으며 1931년에 이르러서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재단

법인 설립을 시도한지 8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곧 사회･경제적 배경 속

에 재정난에 부딪힌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았다. 

일제시기 사립각종학교로 김해지역 조선인 교육을 담당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적･민족적･사상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이

었다.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 및 관심을 통해 

합성학교는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의 교육공간이자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사회단체가 활동

할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단체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통해 실현되었다. 또한 수많은 강연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을 

계몽하고 상식과 교양을 함양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민간교육기관이라는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지역민의 문화적 계몽 및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문화･체육 행사도 다채롭게 실시하였다. 합성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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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문화･체육행사에 지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단순히 계몽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조선적･민족적･
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였다. 또한 야학회나 이

재민의 수용에 공간을 제공하여 때로는 지역민의 교육열을 포섭하는 공간

으로, 때로는 지역민을 구제하는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지역사회 깊숙이 위치하여 지역민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나가던 합

성학교는 사회적 변화와 일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동요하였다. 지역사회의 

충돌과 균열을 가져왔던 김해형평사사건이 촉발된 장소로 고난을 겪었고 

지역의 사립교육을 식민지 교육 체계에 포섭하여 규제하려는 일제의 의도 

아래 폐교의 위기가 닥쳤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여파로 민족적 열기가 드

높았던 1930년에는 조선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만세시

위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작동하며 지역의 항일 감정을 수

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곧 일제 당국에게는 견제하고 단속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야학회에 공간을 내어주며 민중적 교육이 

발현되는 공간이었던 합성학교가 당국의 압박과 배제 속에서 자기 교육 결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제도 밖의 교육열을 포섭하지 못하는 공

간으로 변화되어 나갔다.

이렇듯 합성학교의 설립과 변천 과정,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상호작

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합성학교로 대표되는 지역의 사립학교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했고, 변화해나갔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재편해나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한 

채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해나가는 사립각종학교를 규제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

러 행위 주체들은 이러한 일제의 압력 속에서도 수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

다. 교육공간을 매개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존재했으

며 지역사회 내･식민사회 내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때로는 대



일제시기 김해사립합성학교의 변천과 지역사회의 조응  157

립･갈등하면서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교육과 그 공간은 주지했던대

로 일제의 많은 탄압을 받아 주변화되거나 식민지 교육체제 내로 포섭되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조선인 주도의 생명력 있는 교육행위는 지속되어 나가

고 있었다.

근대 학교, 특히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자료의 부족이 연구의 큰 걸림돌

이 된다. 실제 사립각종학교 연구가 신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모자이크식 

복원을 통해 당시의 실태를 그려내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114)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자료를 신문 등의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

서 자료의 한계만을 탓하며 근대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일에 손을 놓기보다

는 접근 가능한 신문 자료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실태와 지역사회의 

교육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교육을 단편적으로나마 

해명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또한 일제시기를 통틀어 계속 감소해나갔던 

사립각종학교라는 교육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사립합성학교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없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

지는 하나의 의의이다. 향후 근대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적극적 발굴 노력

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114)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1쪽. 조선일보｢김해합성교 보교로 
승격｣, 1931.03.28. 5면 4단. 조선일보｢교육계 현상을 들어 유지들에게 호소｣, 

1936.12.22. 3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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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 Naeun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founded as a modern 

miscellaneous school in 1908, was at a risk of beng closed down 

due to financial difficulty in 1920 when Gimhae Youth Association 

took over its running. After securing finance thanks to the local 

community which sympathized well with necessity of private local 

educational istitution, Hapseong School aimed to be transformed as 

an endowed school, in order to not be subjected to social and 

systemic regulations by colonial authority on private school from 

1924. Even though the school succeeded, after a series of 

difficulties, in being authorized as an endowed school in 1931, 

financial troubles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the 

time forced closing down of the school in April 1938.

Hapseong School took charge of education of Joseon people in 

Gimhae area until its closure. That is, it not only internalized 

modern education to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guranteed 

autonomy in Joseon nationalistic education of the region. Moreover, 

it functioned as a forum for regional education as well as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could act as 

principle agents requiring Joseon nationalistic and regional 

education, not being limited as an object to be ‘moderniazed’. In 

short, Hapseong Schoo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ommo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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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versity of conflicts in the local community, thereby reinforcing 

anti-Japanese sentiment under the social change and severe control 

of the colonial government. 

The colonial government attempted to take control of and 

institutionalize private miscellaneous schools which carried out 

Joseon nationalistic education with autonomous space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main local actors involved in private schools 

held a solitary fort against the colonial power through the medium 

of educational space. It is true that education for Joseon people in 

the colonial period was constantly marginalized and embraced into 

the colonial one. Nevertheless, educational practices led by Joseon 

people were still alive and were continued even under the Japanese 

oppression.

Key Words: private miscellaneous school,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Gimhae Youth Association,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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